
제 90호 새시대 인재 (1) 3A 식으로 산다

가끔 신세대 학생들은 더럽고 (dirty ), 힘들고(difficult ), 위험한 (dan gerou s ) 일

을 기피한다고 언짢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국민 소득이 200불에서

10,000불로 비약하는 동안 지금 기성 세대는 3D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피땀의 열매를 먹고 자란 신세대가 비록 백수로 놀지언정 3D 직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하고 배부른 수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은망덕하고 나약해진 탓

을 과보호에 돌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엄격한 가정 교육하기로 유명

한 독일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룬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자유분방한

미국의 젊은이도 한결 같습니다.

3D는 기피해야 마땅합니다. 일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3D 일은 대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혹사해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창의력은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세대는 인간패러다임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3D보다 신나고 도전적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

람이 심신의 균형을 위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신선한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다른 가능성을 접어놓고 3D일만 하는 것

은 금주고 돌 사는 격입니다.)

21세기에는 3D대신 3A 식으로 살아야 생존력이 높습니다. 3A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A nyt im e, Any w here, Any one ) 만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학

생들이 죽어라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80%의 정보가 영어로 공

유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첨단 벤처인들은 거리를 다닐 때에도 한 손에는 노트북

,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3A로 일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밤 12시

일 때 미국의 워싱턴은 오전 10시입니다. 키보드 몇 개만 누르면 즉시에 지구 반

대편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근무

라는 틀에 묶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 접속 시간이 7초를 넘기면 고객을 잃는다는 말처럼 시간을 다투는 경

쟁이기도 해서 접속이 편리한 때를 골라 일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도 신세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

간에도 일을 하고, 일하다가 머리를 쉬고 싶으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기

도 하고, 또 다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컴퓨터 앞에 앉는 생활에 익숙합

니다.



산업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사장과 상사가 시키는 일을 불평불만 없이 성실히 해

내는 사람이었다면 지식기반시대의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머리 속에 돌아가는 아이디어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게 편하지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물리적 시간에 맞추는 것은 비효

율적입니다.

교수님께서도 3D를 연상시키는 숙제는 가능한 요구하지 마시고 강의와 수업을 3A

라는 기본에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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